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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공무 수행 중인 검사를 폭행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구현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 폭행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무를 방해할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 서명으로 이런 

극악한 폭행을 처벌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로 보호 받는 공무원 및 기타 개인 리스트에 검사들도 

추가됩니다.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A급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합법적이고 배정된 직무를 방해할 의도로 공무원이나 기타 개인을 폭행하는 것은 D급 중범죄로 

격상됩니다. 이 격상 조항에 의거 무엇보다도 열차 운전자, 교통 경찰관, 등록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들이 포함됩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이 피보호자 리스트에 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로 폭행하거나 직무 집행 중인 검사에게 부상을 

야기하는 것은 D급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Andrew J. Lanz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는 

위험한 범인을 구금시킴으로써 공공에 봉사하는 것인데, 그 일은 특히 검사들이 대중 속에 있을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검사로서 본인은 이 법률이 난폭한 행동을 저지하고 우리 검사들을 폭행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Matthew Titon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Kaufman 카운티 지방검사, 그의 부인 및 지방검사보의 비극적 살해가 상기시켜 주듯이 이 직업의 

사람들은 수 많은 위험에 맞섭니다. 검사들은 순전히 자신의 직무 성격으로 인해 본인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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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은 검사 폭행의 형법적 의미를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구조사 폭행과 동급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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